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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계경제는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로 진입했다 할 수 있다. 즉 지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경영활동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지식경영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IT기업

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조직의 특성, 관계자의 특성이 지식의 공유 및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요인들이 지

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작게는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크게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지식기반경영(knowledge-based management), 지식획득(knowledge acquisition),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지식공유 및 활용(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한국 IT기업들의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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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빠른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동태적이고 복잡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

야 한다[1][2].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 지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4][5][6][7].

많은 문헌들은 지금이 지식경영시대라고 말한다. 지식경영시대에

서는 지식을 최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지식은 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속적인 

우수성을 보유하는데 핵심자산이다[8].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있어 지식경영이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 간 경쟁이 점점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국제경영과 관련한 많은 기존연구들에서는 기업을 하나의 지식의 

집합체로 보고, 기업이 보유한 자원 중 지식을 근거로 한 자원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차별성과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5].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경영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역량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창출 및 축적, 이전 및 공유, 활용 및 학습 등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9]. 즉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10][11].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사들에 비해 더 빨리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은 끊임없는 지식탐구(knowledge seeking)와 지식창출

(knowledge creation)을 하는 조직이며, 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은 기업의 핵심전략과제로 간주된다. 이렇듯 새로운 지식을 어떻

게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12][13]. 지식경영에서 초점

을 맞추어 다루어온 지식학습, 지식이전 및 공유, 지식창출 등 연구 

중에서도 특히 지식자산의 전달 및 확산을 통해 기업핵심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식이전 및 공유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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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식이전 및 공유가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관

련 자원을 획득하고 축적하여 나아가 이를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지식경영

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9]. 지금까지 지식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파트너 

간 지식이전과 제조산업 및 첨단 IT산업에서의 지식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의 지식이전 및 공유,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건설사업 프로젝트는 본사에서의 사내 지식이전 

또는 지식공유와 달리 이전지식의 전수자와 수혜자가 사업 프로젝트 

참여자 이므로 지식이전으로 인한 지식수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업현장근무환경에 오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수용능력과 학습능력, 

본사의 지원부서 및 프로젝트참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순수 

기업 내 지식이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사 및 사업프로젝트 참여자간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전하여야 

하며, 지식이전 및 공유,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하여 규명해 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II. Researh Background

오늘날 지식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지식

이나 경험이나 발견방법, 정열, 신경결합에 근거한 개인의 통찰, 판단, 

혁신을 의미 한다. 

지식경영은 지식의 경영이라는 측면과 지식의 관리라는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식경영이란 경영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조직, 

구성원, 문화, 인프라 등 기업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의 작용원리를 

말한다.

[14]에 따르면, 지식은 “이해의 맥락에서 그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다방면적 근거에 입각한 지식의 정의는 

개인, 그룹, 조직 차원에 암묵적(tacit, implicit), 형식적(explicit), 

조직적(systemic)지식 등 몇 가지 지식유형이 있음을 강조 한다

[9][15][16][17]

[18]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인 “Knowing"에 

강조를 두면서 지식을 깨달아 가는 과정과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전달하고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Nonaka(1994) 역시 

지식의 창출과정에서 개인의 지식이 상호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하여 

집단의 지식으로, 집단의 지식이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집단과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

면서, 구성원들의 몰입과 사회화 과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이 

사회적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 지식이나 기술이전 능력을 성공적으로 이용(exploitation)하

려면 이러한 능력을 흡수할 능력을 기업내에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기업 간 성과 차이의 원인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기술의 본질과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통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식정의와 지식이전 및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IT기업들의 지식이전과 

공유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Researh Hypothesea

본 연구는 국내 IT기업 프로젝트 조직 내 지식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프로젝트 참여자의 특성요인 및 프로젝트 조직특성 요인, 

상호 관계적 특성요인, 현지 환경적 특성요인이 지식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따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는 그 영향요인으로 첫째, 프로젝트 참여자 특성요인을 전수자 동기 

및 의지, 수혜자 동기 및 의지, 참여자간 계약준수, 참여자의 흡수능력

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요인을 경영자율성, 

조직문화 유사성으로 분류하였고 셋째, 관계적 특성요인을 의사소통

의 효율성, 신뢰성으로 분류하였고 넷째, 경영환경 특성요인을 경영진

의 관심과 지원, 보상정도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프로젝트 참여자 특성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 프로젝트 조직특성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3: 관계적 특성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4: 경영환경 특성은 관심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5: 지식공유 및 활용은 프로젝트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Fig. 1. Ressarch Modelcture

IV. Results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분석결과, 제시한 모든 문항(items)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Factor Loadings: FL>0.6을 상회하였으며 Cronbach`s α (>0.7) 

값도 0.721에서 0.952사이로 나타나 convergent validity and the 

discriminant validity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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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Before After

Project 

participant 

characteristics

8 8 0.721

Project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8 8 0.807

Relational 

characteristics 
8 8 0.952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9 9 0.901

Project 

performance
7 7 0.733

Tabl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 Statistical for Research Model

구조 방정식 모델링 (SEM)의 결과는 x2=77.122 (d.f=6), p=0.000, 

x2/d.f=12.8537, GFI = 0.832, RMR=0.054, NFI=0.900, 

AGFI=0.851, CFI=8.571이며,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모델의 적합도

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

hesis
Path

T-v

alue

P-v

alue

Hypot

hesis

Supp

ort

H1

Project participants→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3.4

47

0.0

00

**

H2

Projects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4.5

42

0.0

00

**

H3

Relational characteristics →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0.7

49

0.0

42
*

H4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project 

performance

1.1

15

0.0

44
*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1. Statistical tests for Research model

연구모형 분석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됨.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의 IT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이 본사와 

자사의 지식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며 또한 지식공유 및 활용이 

프로젝트 성과에는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증연구 이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참여자

와 프로젝트 조직특성의 경우 기업의 지식공유 및 활용에 있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공유 및 활용과 관계적 특성의 경우 가설 H2, H3과 

같이 높은 영향은 아니었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업에서의 경쟁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지식이야 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쟁적인 무기라고 하였으며 

오늘날은 바로 이러한 지식경영의 시대라고 하였다 (Sharon and 

Kelly 2006). 특히 IT관련 기업들의 경우 지식경영이야 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며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기업들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통계분석자료, Bigdata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또한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T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특성상 IT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타 업종 보다 원활히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공유 및 활용을 통해 기업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IT기업들의 경우 언급한 내용처럼 

IT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

하여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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